
동북아의 이웃나라 섬유산업들 

 

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중인 중국의 섬유산업은 “양” 위주의 “섬

유대국”에서 “질” 위주의 “섬유강국”으로 발전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였다고 

한다. 최근 중국보도에 의하면, “연생산량이 15만 톤이 되는 거대한 폴리에스

터 생산  라인을 도합 30라인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”이라고 한다. 

이들 건설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, 2003년말 중국의 폴리에스터 연생산

능력은 약 880만 톤이 된다고 한다. 일본의 연생산능력은 2002년말 기준으로 

SF 24만 1천 톤, F 32만 3천 톤으로 합계 56만 4천 톤인데, 2003년말이면 중국

은 일본(2002년말 기준)의 15.6배가 된다. 한국의 연생산능력은 역시 2002년

말에 SF 60만 2천 톤, F 131만 8천 톤 합계 192만 톤이 되므로 중국의 4.6배가 

된다. 

이들의 건설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2005년말에는 연생산능력이 2,000만 톤

에 이르게 된다. 일본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2002년 규모로 가정하고, 2005년

에 중국의 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완료한다고 보면 일본의 35배, 한국의 10배

가 되니, 우리로서는 너무나 시설규모가 방대하여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. 

만일 중국이 계획을 달성한다면, 일본이나 한국은 2002년말의 시설을 그대

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하는 불안이 앞서기도 한다. 이와 같은 중국의 업스트

림(up-stream) 섬유산업이 여전히 “대국화”를 계속하면서 “강국화”도 추진하고 

있는데, 일본은 “미들스트림(middle-stream) 섬유산업의 활성화”를 추진하고 있

다.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“새로운 섬유비전”이 완성단계에 있는데도, 이와는 

별도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“섬유 중소기업 자립사업”을 발표하고 

2003년도에 30억 엔 지원을 개시로 앞으로 3∼5년간에 백 수십억 엔 규모의 

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



일본의 요지마다 여러 중소 섬유공장이 뭉쳐있는 섬유산지들이 수십 년간 

피눈물 나는 역경을 뚫고 온 이 마당에, 마침내 붕괴될 위기마저 느끼게 되

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. 

한 나라는 상류의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맹렬히 설비투자를 추진하여 대국

으로서의 힘을 키우고 있고, 또 한 나라는 자본주의사회의 산업기반이라고 

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및 생산과 유통단계의 효율

화에 도전하여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 있다. 그럼으로써 이 두 나라는 2005년

부터 실시되는 WTO회원국간의 완전 자유교역에 대비하고 있다. 

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정치계가 카

오스(혼돈)에 빠져 앞으로 나갈 방향조차 못 찾고, 정부의 각종 규제나 노조 

등의 질곡에 지쳐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은 해외로의 이전이 점

차 줄을 잇고 있다. 그럴수록 경제력은 쇠퇴하고 산업의 공동화로 실업자는 

늘어가고...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 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갈

망한다. 


